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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3개국의 불교음악이 한자리에서

연주된다.

‘오케스트라 아시아’(예술감독 박범훈)는 봉축을 맞아‘불

향(佛香)’을 주제로 5월 24일 저녁 7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에서‘한∙중∙일 불교음악회’를 봉행한다. 레퍼토리는 한

국의‘동점(東漸)’, 일본의 비파협주곡인‘기원정사(祇園

精舍)’, 중국의 대형합창곡‘월음(月音)’과‘만홍(晩紅)’,

그리고 교성곡‘붓다’다. 지휘봉은 한국의 박범훈 교

수(중앙대부총장)와중국의리우웬진, 일본의야스시가잡는다. 

특히 이번 공연이 눈길을 끄는 것은 3개국에 걸쳐 80여명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단원이 모두 자국의 전통악기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등장하는 악기도 30여종이

넘는다. 우선 한국단원들은 피리, 대금, 태평소, 가야금, 해금, 사물악기, 대고

대아쟁을 들고 나온다. 중국에서는 현악기인 고후와 얼후, 관악기인 디즈

와 쏘나, 피치카토 악기인 쩡과 비파 등이 편성된다. 마지막으로 일본

에서는 관악기인 조우후에, 사꾸하찌, 타악기인 다이꼬와 모듬북

등으로연주한다.

봉축 기념음악회의 취지에 맞게 곡들도 대부분 불교

를 주제로 했다. 박범훈 교수가 작곡한‘동점’은

불교가 인도로부터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

에 유입된 경로를 음악으로 표현

했다. 북인도의 대표

적인 불교악기인‘시타르’와‘타부라’로 연주되는 이 곡은 박

교수자신이 인도와중국을여행하면서 느꼈던분위기를합주

곡으로만든것이다.

이어 비파와 협연하는‘기원정사’는 13세기 일본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평가(平家) 가문의 영화와 몰락을 통

해 불교의 무상관을 나타내는 곡으로 일본 불교음악의

진수를 맛볼 수 있다. 중국에서는 노래를 선보인다. 심

오한 생명철학과 불교의 인연을 관현악 합창곡으로

편곡한‘월음’과 세월의 무상함을 노래한‘만홍’을 가수 공덕성(孔德成)씨와 한국의

불교연합합창단이공동으로음성공양한다.      

한중일 3국의 공연이 끝난 뒤 시작되는 2부는 사실상 박범훈 교수의 무대다.

박 교수의 대표작인 교성곡‘붓다’가 김성녀(중앙대 국악대학 교수), 소리꾼

장사익씨의 독창과 관음사 길상사 봉은사 불광사 BM합창단 사자암 조계

사 소속 합창단으로 구성된 240여 연합합창단의 합창으로 연주된다.

1991년 종교음악제에서 초연됐던‘붓다’는 부처님의 탄생에서 출

가, 성도, 열반에 이르는 생애를 모두 10장으로 구성한 국악교

성곡이다. 1부와 2부의 중간에는 채향순 교수(중앙대 타

악연희과)가 이끄는 중앙가무단이 출연해 신명나

는전통무용을선사한다. (02)3141-4706    

김주일기자jikim@buddhapia.com

5월 2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음악회

80여명 단원들 자국 전통악기 사용

3개국 찬불가 비교해 볼수 있는 기회

박범훈 교수 지휘, 교성곡 전통무용 선사

‘오케스트라 아시아’가 창단된지 올해로 10주년

이 되는 의미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념음악

회는 처음으로 아시아 종교의 공통분모라 할 수 있

는 불교를 주제로 기획했습니다. 국내에서 쉽게 접

할 수 없는 3국의 불교음악을 한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좋은기회라고자부합니다.”

‘오케스트라 아시아’의 예술감독이자 상임지휘

자인 박범훈 교수(중앙대 부총장)는 이번 공연의 취

지를이렇게소개한다.  

“이번 공연의 의미는 불교경전에 등장하는 악기

들이 한자리에 모여 불음을 연주한다는 것입니다.

제각기소리와음낮이는다르지만한데어우러지면

부처님의자비정신을표현하는좋은음성공양이될

것입니다.”

박 교수가 이끄는‘오케스트라 아시아’는 한국,

중국, 일본은물론대만과싱가포르, 인도등동양음

악의연대성과전통성을확인하며동양음악을통한

세계화를 열어가기 위해 매년 한국, 중국, 일본 3개

국을순회연주하고있다.   

한편 박 교수는‘오케스트라 아시아’창단 10주

년을 기념해 창단동기와 순회공연에서 생긴 3개국

단원들의 에피소드와 공연 뒷 얘기를 묶은 책 <오

케스트라아시아10년>도곧발간할계획이다.

김주일기자

박범훈교수

‘오케스트라 아시아’10주년 기념

경전에 등장하는 악기로 음성공양

에피소드, 뒷 이야기 모아 책 낼 예정

한국∙중국∙일본등3개국음악인들로구성된오케스트라아시아가창단10주년기념으로‘불향’을주제로한3개국불교음악회를연다. 사진은오케스트라아시아의연주모습.

본종은 불기 2548(2004)년 4월 21일 부로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득 하였으므로 이를 공고합니다.

불기2548년(2004)년 5월

스켄 받을거

(110-160)서울 종로구 공평동 143

TEL (02)735-0501 / FAX (02)736-3509

재단
대한불교 원효종법인

이사장 송기욱 (무진)

※ 기발부된 제증명(사찰등록증, 임명장, 승려증(신분증)은 2004. 5. 20 ~ 6. 20까지 일제 갱신, 재등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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